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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, 

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.

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건네는 인사말 ‘덕담’. 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건네는 인사말 ‘덕담’. 
하지만 이 ‘덕담’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한다. 이에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명절을 하지만 이 ‘덕담’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한다. 이에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명절을 

보낼 수 있는 새해 덕담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다.보낼 수 있는 새해 덕담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다.

정리.  편집실

누구에게나 환영받는

새해 덕담 노하우 

비교보단 함께 지나온 세월 추억하기

가족은 함께 보낸 세월이 길기에 과거의 일을 칭찬하고, 

함께 떠난 여행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명절 연휴를 기

분 좋게 보낼 수 있다. 하지만 추억과 반대로 가장 경계

해야 하는 덕담의 주제는 비교다. 학교성적을 시작으로 

직장인들의 연봉, 결혼 비교 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

명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만큼 덕담을 건넬 때 

반드시 피해야 한다.

GOOD! �“�예전에 놀러 갔을 때 재밌었는데,  

나중에 또 놀러 가자.”

BAD. “옆집 애는 벌써 취직하고 결혼한다더라.”

사생활 질문 대신 격려의 말 건네기

친척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제

대로 알지 못하기에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반드시 조

심해야 한다. 최근 애인과 이별한 조카에게 애인의 안부

를 묻거나, 퇴사 후 휴식을 취하는 조카에게 회사 이야기

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덧낼 수 있기 때문이다. 성적

과 취업 계획 등은 모두 사생활이기에 이러한 질문 대신 

“코로나라 힘들지, 건강 조심해라”라는 말로 응원하는 

것이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
GOOD! “오랜만에 보니까 키가 정말 많이 컸네~”

BAD. “공부는 열심히 하니? 반에서 몇 등이니?” 

미소를 부르는 공감의 힘

공감은 불화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. 아무리 

듣기 좋은 말도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덕담을 

건넨 사람으로서 허탈하기 마련이다. 이에 웃어른이 덕

담할 경우, 긍정의 끄덕임과 감사를 표해보자. 그럼 덕

담을 한 사람도, 덕담을 받은 사람도 두 배로 행복해질 

것이다. 설령, 부모님이 비교의 말을 꺼냈더라도 “네. 노

력하고 있어요”라고 공감의 말을 전하면 부모님의 덕담

은 잔소리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.

GOOD! “감사합니다. 응원에 힘입어 더 노력할게요!”

BAD. “그만 좀 하세요!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.”

부정적 표현 대신 고마운 마음 전하기

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, 피곤함 때

문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가시 돋친 말이 나오지 않게 

조심해야 한다. 나의 힘듦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부

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피곤함에 고마움

을 표하는 게 먼저다. ‘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’

라는 말처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

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만 남아 누적된 피로를 해소

해 줄 것이다.

GOOD! “음식 하느라,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어~”

BAD. “나도 힘들어, 4시간째 운전만 하잖아!”

덕담의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하다. 바로 배려다. 내가 

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

건네며 더 행복한 명절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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